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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전자기록물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진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록의 본질적인 특성을 규정하는 필수보존속성. 

개념을 도입하고 디지털화 절차를 계획 실행 검증 단계로 (Significant Properties) ‘ - - ’ 

구조화하였다 본 연구는 앞선 사례연구 입양기록물 폐교기록물 병적기록물 를 통해 도. ( · · )

출된 비전자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을 종합하여 디지털화 과정에 적용 가능한 기준으로 , 

재정의하였다 해외 기록관리기관의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 디지털화 제도 개선에 시사점. 

을 제공할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였다 또한 기록관리전문요원 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 5

실시하여 디지털화 기준의 개선 방향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디지털화 관리 체계와 절차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화 계획 단계에서 필수보존속성을 정의하고 검증 . 

단계에서 이를 점검 기준으로 활용하는 연계 구조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 

제도적 절차의 제안은 디지털화 기록물이 원본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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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 institutional management framework to ensure the 

authenticity of nondigital records during digitization by establishing clear and actionable 

criteria. To achieve this, the concept of Significant Properties, which defines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records, was introduced, and the digitization process was structured 

into three phases: “planning, digitization, and validation.” Based on previous case studies 

involving adoption, closed university, and military service records, the study redefined 

the Significant Properties of nondigital records as applicable criteria for digitization. 

In addition, an analysis of relevant institutional frameworks from overseas archival 

institutions was conducted to derive insights for improving Korea’s digitization framework. 

Moreover, in-depth interviews with five professional records managers from public 

institutions were carried out to examine the current limitations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digitization management framework and procedures. The study’s 

significance lies in its structured approach, linking the definition of Significant Properties 

in the planning phase to their use as evaluation criteria in the validation phase. The 

proposed institutional procedure may serve a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granting 

digitized records an equivalent status to their orig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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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필요성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비전자기록물은 종이 필름 . , 

등의 매체로 생산되어 물리적 접근이 제한적이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거나 서비스에 즉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산화 변색 등의 물리적인 손상 또한 기록물의 장기보존을 위협하는 . ·

요소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신속성과 . 

투명성 확보에 제약을 초래한다.

기록관리 현장에서도 비전자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업무 효율성과 기록 서비스의 향상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민원인이 디지털화를 거치지 않고 이관된 기록물의 열람을 요청하였을 때 자료의 신속한 검색과 . , 

열람에 한계가 있어 기록 서비스가 효율적 제공이 어렵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었다 박라미 외 이러한 ( , 2025).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 내부 차원의 선제적 디지털화를 실시하거나 박라미 외 데이터베이스화 ( , 2025),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기관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진행하기도 한다 김송 외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 , 2025). 

행정 효율성과 기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비전자기록물의 디지털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비전자기록물의 디지털화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입법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 

전부공고 제 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공공기록물법 일부개정령안에는 전자2025-1215 ( ) 『 』

화 기록물의 정의와 보존기간 년 이상인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30 ,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 , 2025). 

개정안에 언급된 비전자기록물의 변환 과정에서 기록물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을 어떻게 보존할 , , ,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디지털화 기록물의 변환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관리 기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

다 이러한 기준은 향후 디지털화 기록물이 원본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아 행정적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 ·

기반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디지털화 관련 기록관리 공공표준은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을 중심으로 해상도NAK 26:2023 , 「 」

색상모드 파일 포맷 등 기술적 사양에 한정되어 있다 이 표준은 기록물의 시각적 재현과 정보 접근성 , (Technical) .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품질 요건을 제시하지만 디지털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메타데이터의 구성이나 관리 절차를 ,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화 기록물이 원본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인 관점에서 디지털화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화 기록물이 원본 기록물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 

위해서는 기술적 요건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절차와 관리 기준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Technical) , . 

특히 디지털화 과정에서 기록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구조 내용 맥락 등의 유지 관리는 기록물의 진본성 확보를 , , ·

위한 중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연구의 범위는 비전자기록물 전반으로의 확장을 고려하되 연구 대상을 종이기록물로 한정하였다 국가기록원 , . 

기록물 보유현황에 따르면 년 월 일 기준 소장기록물 중 일반문서류 형태의 기록물이 총 기록물의 약 2024 12 31

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공공기록 관리 체계가 종이기록물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72.91% (

기록원 따라서 종이기록물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진본성과 행정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우선적, 2024). 

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사진 오디오 비디오 도면 등 다양한 유형의 비전자기록물로 연구 대상을 . , , , 

확장하기 위한 기초 모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먼저 선행된 사례연구를 통해 비전자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을 도출. , 

하였다 입양기록물 김누리 외 폐교기록물 김송 외 병적기록물 박라미 외 을 대상으로 . ( , 2024), ( , 2025), ( , 2025)

한 사례연구를 통해 디지털화 과정에서 보존되어야 할 비전자기록물의 속성을 도출하고 이를 디지털화 이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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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진본성을 보장받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해외 주요 기록관리기관의 제도를 분석하여 디지털화 기록물이 원본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 

근거를 검토하였다 미국 영국과 스코틀랜드 호주 빅토리아주를 중심으로 디지털화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 , , 

이를 국내 공공표준 및 국가기록원의 연구와 비교함으로써 국내 디지털화 제도의 보완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필수보존속성 개념을 적용한 기록물 디지털화의 제도적 관리 방안을 제시, 

하였다 제안된 관리 방안의 실효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록관리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 

다 그 결과는 필수보존속성 개념을 디지털화 과정에 도입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 

이를 통해 기록물 디지털화의 제도적 관리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디지털화 과정의 제도적 절차 보안 방안으로 필수보존속성(Significant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필수보존속성은 기록물이 지닌 본질적인 특성을 식별하여 기록물의 매체 Properties) . 

변환 과정에서도 그 핵심이 유지되도록 하는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필수보존속성. 

의 기존 개념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화 절차의 행정적 판단 기준 및 품질 검증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지표로 

삼고자 한다 지금까지 필수보존속성은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과 보존포맷 선정에 활용되어 왔으나 이를 비전자. 

기록물로 대상을 확장하는 연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필수보존속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디지. 

털화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제도적 관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화 기록물이 원본과 동등한 지위로 관리 활용·

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2.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기록물 디지털화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연구와 전자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에 

관한 연구 비전자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

기록물 디지털화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연구는 주로 디지털화의 기술적 기준과 품질 요건을 중심으(Technical) 

로 이루어졌다 임나영과 남영준 은 기록관리 공공표준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의 한계를 . (2019) NAK 26:2018 「 」

분석하고 원본의 내용을 충실히 재현할 수 있는 디지털화 기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백지연 외 는 무형문, . (2019)

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요소를 개발하고 실제 적용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

였다 서지인과 노지현 의 연구는 디지털화 기록의 관리 체계 수립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 안 를 제시하였. (2022) ( )

다 디지털화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기록을 원천기록의 사본이자 대체물로 정의하고 원본과의 관계를 명시할 . ‘ ’

수 있는 메타데이터 구조를 설계하였다 박란설 외 는 디지털화 이후 원본 기록물의 관리 문제에 주목하여 . (2022)

디지털화 사본의 법적 지위와 원본 기록물의 폐기 보존 절차를 중심으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 . 

디지털화와 원본 관리의 연계를 위한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디지털화의 품질뿐만 아니라 법적 타당

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선행 연구는 디지털화의 기술적 요건 품질관리 체계 메타데이. (Technical) , , 

터 설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는 필수보존속성을 행정적 검증 체계로 확장하여 디지털화 기록물

의 진본성을 제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자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에 관한 연구는 기록물의 유형별로 이루어진 바 있다 먼저 송채은과 양동민. (2024)

의 연구는 이미지 유형 전자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유기준 평가체계와 보존포맷 

선정체계 안 를 제시하여 문서유형 중심의 전자기록물 필수보존속성을 이미지 유형으로 확장하였다 전한역 외( ) . 

는 시청각 유형의 전자기록물 중 디지털 오디오를 중심으로 필수보존속성을 도출한 연구이다 비트 심도(2023) .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5(4), 91-117, 2025.1194  

https://jksarm.koar.kr https://doi.org/10.14404/JKSARM.2025.25.4.091

채널 수 비트레이트 등 오디오의 기술적 특성을 핵심 속성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필수보존, (Technical) 

속성 범주를 재정의하였다 전자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 연구는 데이터세트 이미지 시청각 등 유형별 특성에 따라 . , , 

필수보존속성을 세분화하고 보존포맷 선정기준 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 NAK 37:2022 . 「 」

이러한 연구들은 디지털 형태로 생산된 전자기록물의 기술적 특성과 보존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Technical) 

며 연구 대상을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로 확대하고자 하는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있다, .

필수보존속성의 적용 대상을 비전자기록물로 확대한 연구는 김누리 외 김송 외 박라미 외(2024), (2025), 

의 연구가 있다 김누리 외 는 종이기록물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필수보존속성을 적용하여 진본성을 (2025) . (2024)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송 외 의 연구는 폐교대학 기록물의 보존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보존속. (2025)

성을 적용한 디지털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전문가 면담을 통해 필수보존속성의 실무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 

이를 원본 기록물의 폐기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박라미 외 의 연구는 병적기록물의 진본성과 . (2025)

이용가능성 확보를 위해 필수보존속성에 기반한 디지털화 메타데이터 설계 방안을 제시하여 병적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비전자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은 본 연구에서 필수보존속성을 . 

재정의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되었다.

기존의 디지털화 관련 선행 연구는 주로 디지털화 결과물의 기술적 품질 확보를 중심으로 수행되었(Technical) 

다 해상도 색상 파일 포맷 등 물리적 재현 기준과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 , , 

이는 디지털화 기록물의 기술적 완성도와 작업 표준화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디지털화 결과물이 기록(Technical) . 

관리 체계 안에서 원본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디지털화의 기술적 요건을 넘어 기록관리 행정체계 내에서 디지털화 절차가 갖추어야 할 (Technical) 

관리 기준을 탐색함으로써 디지털화 기록물이 공적 기록물로서 관리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

한다 본 연구는 필수보존속성이 전자기록물의 진본성을 비롯한 기록의 대 속성 보존에 활용된다는 점에 주목하. 4

여 그 개념을 비전자기록물의 디지털화 과정에 확장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원본 기록물이 지닌 본질적인 .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디지털화 방안을 제시하고 필수보존속성을 원본 기록물과 동등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 

제도적 관리 기준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배경3. 

필수보존속성 개념3.1 (Significant Properties) 

필수보존속성은 년 영국의 프로젝2009 InSPECT(Investigating Significant Properties of Electronic Content) 

트에서 최초로 논의되었다 필수보존속성의 개념을 제안한 는 기록에서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속성. Gareth Knight

을 규정하고 이를 디지털 객체의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Grace et al., 2009). 

이는 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디지털 객체의 접근 가능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기록의 대 속성을 보장하기 , 4

위한 개념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한희정 외( , 2020). PREMIS Data Dictionary for Preservation 「

이하 데이터 사전 는 필수보존속성을 보존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Metadata ( PREMIS ) ‘」

판단된 특정한 객체의 특성들로 정의하며 기록물에 따라 향후 재현이나 활용 목적에 따라 보존되어야 할 속성은 ’ , 

상이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Library of Congress, 2015).

이를 종합해 보면 필수보존속성은 매체의 변환이나 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보존되어야 하는 기록물의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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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속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는 필수보존속성의 개념을 제안하며 이를 내용 맥락. Gareth Knight (Content), 

구조 재현 기능 과 같은 다섯 개의 범주로 식별하였다(Context), (Structure), (Rendering), (Behavior) (Grace et 

는 영국의 프로젝트가 제시한 다섯 가지 범주를 기반으로 하되 미국의 전자기록관리 al., 2009). NARA InSPECT 

체계에 부합하도록 범주를 일부 수정하였다 재현 범주를 외관 범주로 변경한 것은 시. (Rendering) (Appearance) 

각적 표현 요소를 기술적 으로 재현하는 행위 자체에서 나아가 기록물의 표현 형식을 시각적 속성으(Technical) ‘ ’ ‘ ’

로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재현 범주와 병기될 수 있는 외관 범주는 기록물의 시각적 표현과 관련된 특성으로 글꼴 색상 해상도 등 사용자, · ·

가 인지할 수 있는 외형적 요소의 보존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재현하는 차원을 (NARA, 2009). 

넘어 기록물의 형태적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기록물의 시각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구조 범주는 기록물, . 

의 외재적 또는 내재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범주로 표와 본문 간의 관계 또는 본문과 첨부파일 간의 관계 등으로 , 

설명할 수 있다 구조 범주는 기록물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기록물 간의 관계를 보존하기 (Grace et al., 2009).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기능 범주는 기록물이 연결된 외부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특성을 나타낸다 국가기. (

록원 이는 하이퍼링크 매크로 등 전자기록물의 활용 과정에서 수행되는 기능을 , 2022b, NAK 37:2022, v1.0). , 

포함하며 정적인 정보가 아닌 동적인 행위로서 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한다 내용 범주는 기록의 정보적 실체로서. , 

텍스트 이미지 등 기록물이 담고 있는 모든 정보 요소를 포괄한다 내용 범주는 기록의 핵심, (Grace et al., 2009). 

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정보 단위로 기록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온전히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 . 

맥락 범주는 기록의 생성 관리 활용을 둘러싼 조직적 기능적 운영적 상황과 다른 기록물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 · , , 

특성을 설명하는 속성이다 맥락 범주는 기록의 생산 배경과 이용 목적을 해석하기 위한 메타데이(NARA, 2009). 

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작성자 생산일자 등 기록의 의미를 구성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술 한다, (Description) .

필수보존속성 범주의 구분은 시각적 구조적 기능적 내용적 맥락적 특성의 구분을 통해 전자기록물의 보존 , , , , 

과정에서 어떠한 속성을 유지해야 기록물의 진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 

범주별 구분은 필수보존속성이 기록물의 본질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적 판단 기준임을 의미한다 각 범주. 

에서 정의된 속성들은 보존 과정 전후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관점은 의 디지털 . NARA

보존 정책에서도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다.

는 디지털 보존의 중장기 계획인 를 발표하여 장기보존이 NARA Digital Preservation Strategy 2022-2026「 」

요구되는 전자기록물의 접근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이 계획은 전자기록물의 신뢰성 있는 장기 접근을 확보하기 . 

위해 원본 전자기록물을 보존포맷으로 변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보존포맷 선정 시 원본 전자기록물의 필수보, 

존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포맷을 우선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는 에 공개된 (NARA, 2022a). NARA GitHub

를 통해 개의 기록물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유형에 대해 필수보존속성‘Digital Preservation Framework’ 16 , 

을 정의하였다 주요 유형으로는 텍스트 및 워드프로세스 프리젠(NARA, 2025). (Textual and Word Processing), 

테이션 및 출판기록물 스프레드시트 등이 있으(Presentation and Publishing), (Structured Data: Spreadsheets) 

며 는 시청각기록물 유형 웹기록물 유형 도면형 기록물 등 총 가지 기록물 유형에 해당하는 필수보존속, NARA , , 16

성을 정의하여 기록물의 생산 맥락과 고유 특성에 알맞은 보존을 진행하고 있다(NARA, 2025).

데이터 사전에서는 필수보존속성을 메타데이터의 핵심 구성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어떤 속성이 중요PREMIS . 

하게 유지되어야 하는지 기술하기 위해 컨테이너와 그 하위 단위로 ‘significantProperties’ 

을 제시한다‘significantPropertiesType’, ‘significantPropertiesValue’, ‘significantPropertiesExtension’ . 

은 각 속성이 속한 범주를 나타내며 는 속성의 구체적인 ‘significantPropertiesType’ , ‘significantPropertiesValue’

값을 포함한다 이때 각 속성의 값은 동일한 기술적 속성을 가진 객체여도 보존해야 할 속성은 다를 . (Techn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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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전제한다 데이터 사전은 필수보존속성을 단순한 기술 요소로 한정하지 않고. PREMIS (Technical) , 

전자기록물 보존 행위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품질관리지표로 활용하도록 설계하였다(Library of Congress, 

즉 명시된 필수보존속성이 변형되거나 유지되지 못했을 경우 전자기록물 보존 행위의 실패 혹은 부적합을 2015). ,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데이터 사전은 필수보존속성을 보존행위의 계획 실행 검증 단계 전반에 . PREMIS · ·

걸쳐 참조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구조로 공식화하였으며 이 구조는 의 , NARA Digital Preservation Framewor「

와 같이 기록물 유형별 필수보존속성을 정의 및 관리하는 국제적 접근과 유사한 개념 틀을 제공한다k .」

필수보존속성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필수보존속성 적용의 대상을 장기보존이 필요한 전자기록물 중 디지털 , 

형태로 생산된 전자기록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누리 외 하지만 비전자기록물의 디지털화 ( , 2024). 

역시 매체 변환을 수반하는 보존행위라는 점에서 필수보존속성 개념은 전자기록물에 국한되지 않고 비전자기록물

의 디지털화 과정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전자기록물을 대상으로 필수보존속성을 도출하고 이를 . , 

행정적인 절차에 포함시켜 디지털화 기록물이 원본과 동등한 지위를 획득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비전자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3.2 

비전자기록물의 디지털화는 기록물의 매체 변환을 수반하는 행위로서 변환된 기록물이 원본 기록물과 동일한 , 

지위를 지니기 위해서는 진본성을 비롯한 대 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준으로서 필수보4 . 

존속성은 기록물이 지닌 본질적 특성을 식별하고 매체 변환 이후에도 그 속성이 유지되었는지를 검증하는 도구로 , 

활용될 수 있다 필수보존속성은 디지털 형태로 생산된 전자기록물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비전자기록물의 . , 

디지털화 또한 매체 변환의 한 종류로 보고 그 과정에서 내용의 손실과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개념의 

적용을 시도하였다.

입양기록물 김누리 외 폐교기록물 김송 외 병적기록물 박라미 외 을 대상으로 진행한 ( , 2024), ( , 2025), ( , 2025)

사례 연구에서 각 기록물을 대상으로 비전자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을 도출하였다 표 은 사례연구를 수행한 . < 1>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화 과정에서 보존되어야 할 종이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을 재정의한 것이다 문서 형태인 . 

비전자기록물의 외관 구조 내용 맥락 네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디지털화 과정에서 기록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 , , , 

유지하기 위해 보존되어야 할 속성을 식별하여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범주 필수보존속성

외관

(Appearance)

글자가 쓰인 모양 수기 작성 타자기의 글꼴 텍스트의 글꼴 등( , , )

흑백 컬러 여부/

문서의 크기 표준규격 문서라면 와 같은 규격 포함( A4 )

문서의 방향

종이기록물의 재질

도장 날인 서명 여부· ·

구조

(Structure)

기록물 구성 요소 

내부 구조

서식 레이아웃( )

페이지 면 표시( )

붙임파일

기록물 구성 요소 

간 구조

같은 기록물철에 존재하는 기록물건의 연계 구조

별개의 기록물철에 존재하는 기록물건의 연계 구조

내용

(Content)

기록물의 의미와 정보

언어 및 표기 일관성

표 비전자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 재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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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범주는 비전자기록물의 시각적인 형태와 관련된 필수보존속성의 집합이다 이는 디지털화 과정에서 원본 . 

기록물의 물리적 특성을 전자기록물로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수기 작성 타자기 혹은 . , 

출력물의 글꼴 등과 같은 글자가 쓰인 모양이 외관 범주의 필수보존속성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문서의 색상, 

크기 방향이 외관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수보존속성은 텍스트형 전자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과 유사한 , . 

측면이 있지만 종이기록물의 재질은 비전자기록물의 고유한 필수보존속성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화 과정에서 , . 

원본 기록물의 재질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생산 시기와 사용 매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록의 생산 맥락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구조 범주는 기록물의 내부 구성 방식과 기록물 간의 논리적 연계성을 설명하는 필수보존속성이다 전자기록물. 

을 대상으로 한 필수보존속성은 구조 범주만을 정의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조 범주를 기록물 구성 요소 내부 , 

구조와 기록물 구성 요소 간 구조로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기록의 구조를 내적구조와 외적구조로 세분화하. 

는 것에서 착안하여 비전자기록물이 지닌 기록물 내부의 구성 체계와 기록물 간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함이다 김누리 외 기록물 구성 요소 내부 구조는 기록물의 서식 페이지의 순서와 번호 표시 본문과 ( , 2024). , , 

붙임파일의 관계 등과 같이 하나의 기록물 건 내부에서 정보가 어떻게 조직되고 배열되어 있는지 설명한다 이는 . 

디지털화 과정에서 누락이나 변형 없이 원본의 구성 체계를 그대로 재현하는 데 필수적인 속성이다.

기록물 구성 요소 간 구조는 동일한 기록물 철 내 혹은 서로 다른 기록물 철에 존재하는 기록물 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는 하나의 사건이나 절차를 구성하는 여러 기록물 간의 연속성이나 논리적 맥락을 보존하기 . 

위한 속성으로 폐교대학의 학적부 관리 라는 단위과제 아래 편철된 기록물 철에 해당 폐교대학 출신 학생들의 , ‘ ’

학적부가 기록물 건으로 포함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김송 외 기록물 구성 요소 간 구조는 개별 기록물의 ( , 2025). 

의미를 기록물 간의 관계 속에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구조 범주를 세분화함으로써 디지털. 

화 과정에서 비전자기록물의 논리적 물리적 구조를 더욱 정확하게 보존하고 검증할 수 있다· .

내용 범주는 기록이 담고 있는 의미와 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속성으로 기록물에 포함된 핵심 정보를 변형 없이 

유지하여 기록의 본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범주의 보존은 디지털화 결과물이 . 

원본 기록물의 정보적 완전성과 동일성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는 내용 . NARA

범주를 본질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핵심 속성으로 보고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NARA, 2009), 

디지털화 과정에서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수보존속성으로서 내용 범주를 정의하였다.

맥락 범주는 기록물의 내용이나 생산 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필수보존속성의 집합으로 기록물이 언제 누구에 , 

의해 어떤 절차를 통해 생성 및 관리되었는지 보존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형태로 기술된다 국가기록원, . (2022b, 

은 맥락 범주를 설명 메타데이터로 정의하고 있지만 비전자기록물의 맥락 범주는 NAK 37:2022, v1.0) 36 CFR 「

에서 제시한 메타데이터 분류를 적용하여 그 개념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맥락 Part 1236 Subpart E 3 . 」

범주는 설명 메타데이터 기술 메타데이터 관리 메타데이터로 세분화(Descriptive) , (Technical) , (Administrative) 

할 수 있다 설명 메타데이터는 작성자 생산일자 제목 등 기록의 기본 식별 정보를 나타내며 기술 메타데이터는 . , , 

디지털화 과정에서의 포맷 해상도 스캔 장비 등 기술적 환경을 기술 한다 관리 메타데, , (Technical) (Description) . 

이터는 분류번호 관리기관 처리상태 등 행정적 이력과 관리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맥락 범주의 정의는 비전자, , . 

맥락

(Context)

설명 메타데이터(Descriptive) 

기술 메타데이터(Technical) 

관리 메타데이터(Administrative) 

기능

(Behavi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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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이 생성된 맥락과 전자기록물로 디지털화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으로써 디지털화 이후에도 기록의 

생성 배경과 관리 과정을 일관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기능 범주는 외부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기능으로 전자기록물의 하이퍼링크를 예시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비전자. 

기록물은 열람만이 가능한 단방향 소통을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므로 특정 행위를 

실행하였을 때 응답을 받는 기능 범주에 속하는 필수보존속성을 정의할 수 없다 김누리 외 비전자기록물( , 2024). 

의 디지털화 과정에서는 기능 범주를 정의할 수 없지만 디지털화 완료 이후 전자기록물의 매체 특성을 살린 기능 , 

범주를 정의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전자기록물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필수보존속성은 외관 구조 내용, , , 

맥락의 네 가지 범주로 구체화 될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화 기록물이 원본 기록물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필수보존속성의 도출은 비전자기록물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원본과 . 

동일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국내외 기록물 디지털화 . 

관련 표준과 제도를 분석하여 디지털화 과정에서 필수보존속성의 적용 가능성과 제도적 방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기록물 디지털화 국내외 제도 분석4. 

국내 기록물 디지털화 제도 분석4.1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공공표준 중 기록물 디지털화와 관련된 표준은 기록물 목록 작성 및 NAK 23:2017 「

디지털화 지침 과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을 꼽을 수 있다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지침NAK 26:2023 . 」 「 」

은 기록물 디지털화 작업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 및 디지털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 표준의 . , 

내용이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기록물관리지침과 중복되고 종이기록물의 정리 및 등록 등 실무절차에 관한 사항, 

으로 구성되어 있어 표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부족하여 이를 지침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 , 

한편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은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과 2025). ,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 표준은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특정 디지털화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 

제 자에 의해 검증할 수 있으며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경우 적합한 디지털화 방식으로 인정하는 유연한 태도를 3

취하고 있다 디지털화 결과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화 과정에서 수행된 절차를 설명하거나 검증할 . 

수 있는 자료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으며 디지털화 목적 대상 작업일 보존매체 등 세부 항목의 구성은 , , ,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하지만 검증 담당자의 정보나 보존매체 ( , 2023, NAK 26:2023, v2.1). 

관련 세부 메타데이터 전자기록물로 변환된 이후의 활용과 관리에 대한 메타데이터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 

있지 않다.

또한 국가기록원 은 종이기록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등으로 기록물 유형별 (2023, NAK 26:2023, v2.1) , , 

디지털화 지침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종이기록물은 문서류 지도류 도면류로 자세히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 , . 

종이기록물의 유형을 세분화하였을 뿐 문서류 지도류 도면류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 , . 

시청각기록물은 인화사진 사진필름 영상류 음성류 등으로 구분하여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유형의 기술적, , , , , 

인 특성에 맞춘 디지털화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은 행정(Technical) . (2023, NAK 26:2023, v2.1)

박물을 평면형과 입체형으로 구분하여 이에 맞는 스캔을 실시하여 디지털화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2D·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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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디지털화 기준의 부속서는 신뢰 확보를 위한 하나의 참고 절차로서 디지털화 업무 세부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 절차는 사전 준비 서고 반출 원본 실사 스캐닝 및 검수 시스템 업로드 및 검수 재편철 서고 반입 . , , , , , , 

순으로 구성된다 국가기록원 그러나 이는 의무 절차가 아닌 참고 절차이기 때문에 ( , 2023, NAK 26:2023, v2.1). 

실제 현장에서 기관의 상황에 따라 절차가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단계별 검증 방법이나 품질 관리 기준. 

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절차 준수 여부만으로 디지털화 결과물의 신뢰성과 진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 

한계가 존재한다.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은 기록물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기술적 인 세부 사양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Technical)

실무적 지침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비전자기록물이 디지털화된 이후 진본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전자기록. 

물로서 관리 활용되는 측면에서는 미흡함이 존재한다 특히 원본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화 기록물의 신뢰성 · . 

확보 조건이 충분하지 못하여 디지털화 기록물이 법적 행정적 효력을 갖는 공식 기록물로 기능하는 데 한계를 ·

가진다 향후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에 발맞추어 디지털화 기록물의 진본성 확보 요건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방향. 

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현안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 」

있으며 그 중 기록물 디지털화와 관련된 주제는 제 호와 제 호에서 다루어졌다 제 호에서는 디지털사본의 , 19 31 . 31 ‘

원본 인정을 위한 기준 절차 및 관리방안 제안을 통해 디지털 사본의 제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건을 모색하, ’

였다 해당 호에서는 디지털화 목적과 범위의 명시 절차의 기록화 메타데이터 관리 사후 검증 및 감사 체계 . , , , 

구축 등을 제안하며 디지털화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였다 김상국 이는 디지털 사본의 , ( , 2021).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적 장치를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논의 방향과도 , 

맞닿아 있다 또한 제 호와 제 호에서는 기술의 적용과 활용 방안을 다루었다 제 호는 국내외 사례 . 19 31 OCR . 19

분석과 기초 테스트를 수행하였고 박지혜 제 호는 데이터를 재분류 개인정보 식별 자동색인 등 ( , 2020), 31 OCR · ·

기록관리 업무 자동화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홍정기 그러나 해당 호의 디지털화 관련 주제 모두 ( , 2021). 

기술적 성능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어 디지털 사본의 진본성과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 체계에 대한 , 

논의는 미흡하다 이는 향후 디지털화 기록물의 진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해외 기록물 디지털화 제도 분석4.2 

미국 4.2.1 NARA

미국의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이하 은 (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이하 전략 계획 에서 억 페이지의 기록물 디지털화를2022-2026 National Archives Strategic Plan ( ) 5「 」

전략 계획에서는 아날로그 기록의 디지털 보존과 전략적 디지털화를 목표로 하였다(NARA, 2022b), 2026-2030 

이를 위해 년 을 전면 개정하며 비전자기록물의 디지털(NARA, 2024). 2023 36 CFR Part 1236 (GPO, 2023)「 」

화 절차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를 추가하였다 특히 조항에서 디지털화 품질 관리와 Subpart D, E . §1236.56 

검증 절차를 충족한 디지털 사본에 대해 원본 기록물의 대체 및 폐기를 허용한다고 언급하여 디지털 사본이 원본 

기록물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년 월에 발간한 이하 디지털화 가이드 는 이러한 , 2023 10 Digitization Quality Management Guide ( )「 」

규정을 구체화한 실행 지침으로 디지털화의 전 단계를 디지털화 계획 디지털화 이전 과정 디지털화 디지털화 ‘ – – – 

이후 작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 계획 단계에서 원본 기록물의 본질적인 특성인 필수보존속성을 ’ . 

식별하여 이를 통해 매체 유형 물리적 상태 정보의 성격 보존 위험 수준에 따라 적합한 디지털화 방식과 메타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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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요건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기록물의 정보적 증거적 가치를 유지하기 (NARA, 2023). ·

위한 사전적 품질관리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기술적 사양 설정을 넘어 진본성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 (Technical)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는 품질관리 를 사전적 품질보증 활동인 와 사NARA (Quality Management) Quality Assurance(QA)

후적 품질관리 활동인 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수행된 활동을 문서화하도록 의무화하였다Quality Control(QC) . 

단계에서는 장비 성능 검증과 디지털화 설계 검토 등 예방적 조치를 통해 디지털화 과정에서 오류 발생을 QA 

방지하는 예방적 활동을 진행한다 단계는 테스트 타깃을 이용해 디지털화 산출물이 규정된 사양을 충족하는. QC 

지 확인하는 사후 절차이다 디지털화 완료 이후에는 제 자가 수행하는 검증 절차를 별도로 두어 . 3 (Validation) 

디지털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 법적 증거적 효력을 지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는 디지털· (NARA, 2023). NARA

화 계획 단계에서 원본 기록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식별한 후 이를 근거로 한 검증 절차를 통해 디지털 사본이 

원본 기록물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 4.2.2 TNA & NRS

영국의 국립기록보존소 이하 는 비전자기록물의 디지털화를 공공기록의 장기보(The National Archives, TNA)

존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핵심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은 스캔 . Digitisation at The National Archives(2023)「 」

준비 이미지 생성 파일 관리 메타데이터 작성 검증에 이르는 디지털화 전 과정을 기술 사양과 절차, , , , (Technical) 

로 구체화한 지침으로 이를 통해 디지털화 결과물을 법적 공공기록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명문화하였다 특히 , . 

는 디지털화 결과물을 디지털화 기록물 과 디지털 대체물 로 구분하여 TNA (digitised records) (digital surrogates)

전자는 원본 기록물을 대체하여 법적 공공기록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후자는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접근을 위한 , 

참고용 복제물로 사용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이 구분은 디지털화 결과물의 법적 지위와 보존 (TNA, 2023).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는 디지털화 과정의 핵심 요건으로 정확성 무결성 재현성을 제시하며 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적TNA , , 

사양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모든 디지털화 결과물은 무손실 압축이 적용된 포맷으로 (Technical) . JPEG 2000

저장되어야 하며 기반의 메타데이터를 필수로 요구한다 또한 품질 점검 단계에서는 표본검사를 통해 해상XML . 

도 정렬 오류 등의 검증을 통해 메타데이터의 완전성과 일관성을 함께 점검한다 이러한 검증 절차, (TNA, 2023). 

는 단순한 기술 품질 관리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화 결과물이 원본의 법적 증거력과 맥락을 유지할 (Technical) 

수 있게 하는 관리 체계로 작동한다 결국 의 디지털화 기준은 기술적 인 사양과 메타데이터 디지. TNA (Technical) , 

털화 검증을 결합한 진본성 무결성 보장 구조를 제도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

한편 스코틀랜드의 이하 는 , National Records of Scotland( NRS) NRS Requirements for Submisson of 「

을 통해 디지털화 기록물의 무결성 진본성 이용가능성을 Digitised Records for Archival Preservation(2025) , , 」

핵심 특성으로 정의하고 이 세 가지 핵심 특성이 손상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화 절차에서 기술적 인 요건은 의 을 참조(Technical) TNA Digitisation at The National Archives「 」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는 사전 협의 품질 점검 메타데이터 생성 검증 절차를 별도로 정의하여 독립적인 NRS , , , 

관리 체계 안에서 디지털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화 과정이 원본 기록물의 가치에 (NRS, 2025).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검증하고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영 연방의 두 기록관리기관은 디지털화 과정을 기술적 변환에서 나아가 기록의 핵심 속성을 (Technical) 

보존하기 위한 관리 행위로 규정한다 는 진본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화 기술 검증 절차의 표준화 는 . TNA · , NRS

기록의 속성인 무결성 진본성 이용가능성의 보존을 위한 문서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기록물 디지털화 과정에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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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계획과 사후 검증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디지털화 절차를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는 절차로 구체화,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호주 빅토리아주 4.2.3 PROV

호주 빅토리아주는 공공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하 를 설립하고 Public Record Office Victoria( PROV)

기록물 관리 전반에 적용되는 표준을 제정하였다 기록물의 생산과 수집 관리를 위해 제정된 표준의 세부 규정으. , 

로 디지털화 규정인 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은 빅토리아주의 공공기관에서 기록PROS 25/02 S1: Digitisation . 「 」

물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화된 사본을 공식 기록물로 취급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명시한

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화를 아날로그 기록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것 으로 (PROV, 2025a). , ‘ ’

정의하며 디지털화를 계획 승인 원본 기록물 폐기 검토 및 계획 변경 단계로 정의하였다‘ ’ 4 (PROV, 2025b).– – – 

의 디지털화 규정은 원본 기록물의 폐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 PROV

가독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화 완료 이후 원본 기록물의 폐기는 · . RDA for 「

를 준수하여 합법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상은 품질 검증을 통과한 Converted or Digitised Records」

디지털화 기록물이다 의 디지털화 규정은 단순한 이미지 복제가 아닌 원본 기록물의 주요 (PROV, 2025a). PROV , 

특성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한다 는 디지털화 사본이 원본 기록물의 모든 정보와 . PROV

맥락을 시각적 비시각적 요소까지 정확히 재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절차를 설계하고 내용과 구조의 완전성을 · , 

보존할 수 있는 기술적 요인을 사전에 식별하여 문서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Technical) (PROV, 2025a). 

위해 는 과 같은 디지털화 계획서 양식을 제공하여 기관이 디지털화 PROV PRO 58 Digitisation Plan Template「 」

대상 기록물의 특성과 보존 요건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PROV, 2023).

각 기관은 디지털화 산출물이 계획된 품질 수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화 과정 전반에서 품질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품질검사를 통해 이미지 품질과 메타데이터의 정확성. , 

원본 기록물과 디지털 사본 간의 내용 맥락 일치 여부를 검증한다 이러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여 디지털 사본이 · . 

원본 기록물의 정확성을 충족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디지털화 과정에서 원본 기록물의 주요 사항이 손상되지 않았

음을 보증한다 의 디지털화 규정은 기술적 인 사양뿐만 아니라 행정적 절차를 (PROV, 2025a). PROV (Technical)

결합하여 디지털 사본이 원본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기록물의 . 

단순한 매체 변환을 넘어 디지털화 기록물이 원본 기록물과 동일한 수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 

하는 절차와 기술적 기준을 함께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echnical) .

앞서 분석한 해외 국립기록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디지털화 표준을 단순한 기술적 지침(Technical) 

에 한정하지 않고 기록관 국가 차원에서 절차적인 디지털화 요건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들 표준은 관련 법령과 연계하여 디지털화된 기록물이 원본 기록물과 동등한 지위를 갖거나 원본 폐기 이후 

대체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디지털화 계획 수립과 같은 사전 작업을 . 

진행하고 디지털화 완료 이후 검증 단계를 거치는 등 행정적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화 과정이 기술. 

적 매체 변환을 넘어 행정적 관리 행위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Technical) .

한편 우리나라의 현행 디지털화 표준인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은 기술적 사양을 , NAK 26:2023 (Technical) 「 」

중심으로 디지털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화 작업 절차를 설명하거나 검증하는 기록인 기록화 자료를 

남기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록화 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의 구성은 권고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어 실제 . , 

검증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디지털화 결과물이 공식적인 기록물로써 법적 행정적 지위.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5(4), 91-117, 2025.11102  

https://jksarm.koar.kr https://doi.org/10.14404/JKSARM.2025.25.4.091

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적 요건에 더해 제도적 요건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다음 . 

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기록물 디지털화 절차의 제도화 방안5. 

필수보존속성 활용의 구체적 방안5.1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외에서는 필수보존속성을 전자기록물의 진본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으로 활용하3 , 

고 있다 는 필수보존속성을 보존포맷 선정 기준이자 진본성 검증 지표로 활용하며 기록물이 본래의 의미를 . NARA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물의 보존을 위한 필수보존속성 도출 사례와 . 

종이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을 분석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비전자기록물이 디지털화 과정을 거쳐 전자기록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필수보존속성을 재정의하고 이를 디지털화 절차 및 메타데이터 구조에 포함하는 ,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전자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 도출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전자기록물의 유형별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각 연구에서 제시된 비전자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을 비교하여 공통적으로 유지해야 할 요소를 범주. 

화하였고 이를 디지털화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제 필수보존속성을 메타데이터에 포함하고 있는 데이, PREMIS 

터 사전의 구조를 참고하였다 데이터 사전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보존 메타데이터 표준으로 보존행위. PREMIS , 

의 맥락에서 디지털 객체의 고유 속성 변형 보존 상태를 기술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필수보존속성을 , , (Description)

보존행위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핵심 메타데이터로 정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Library of Congress, 2015). 

의 기술 원리를 적용하여 보존 대상 객체의 본질적 특성을 속성명 값의 쌍으로 정의하고 속성의 범주를 PREMIS ‘ - ’ , 

명시하는 구조를 설계하였다.

다만 는 보존행위 중심의 기술 표준으로 국내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와 같이 행정 절차를 기반으로 PREMIS , 

운영되는 시스템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 보존 메타데이터 구조를 국내 . PREMIS

기록관리 제도와 연계하기 위해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과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기록관리 NAK 8:2022 . 「 」

메타데이터 표준은 공공기록물의 생산 등록 관리 보존 등 행정 절차 전반을 메타데이터로 기술할 수 있는 구조를 , , , 

갖추고 있으며 가 제시하는 보존 중심의 필수보존속성 기술 원리를 국내 기록관리 표준의 계층 구조 , PREMIS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선행 연구를 통해 재정의한 비전자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 표 참고. (< 1> )

을 국내 기록관리 체계에 접목시키기 위해 이러한 구조를 선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사전의 메타데이터 구조를 준수하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PREMIS , NAK 8:2022 「

표준 을 기반으로 비전자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 요소를 재구성하였다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의 상위요소. -」

하위요소 세부요소 구조에 맞추어 상위요소로 필수보존속성을 설정하고 하위요소로 외관 구조 내용 맥락과 같- , · · ·

은 범주를 구분한 뒤 구체적인 속성값을 세부요소로 정의함으로써 기록물의 본질적 특성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필수보존속성을 기록관리시스템 내에서 관리 및 검증 가능한 형태로 통합하여 제도적. 

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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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는 데이터 사전의 구조를 참고하여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을 기반< 2> PREMIS ‘significantProperties’ 

으로 필수보존속성을 재구성한 결과이다 상위요소로 정의한 필수보존속성 은 매체 변환 . ‘ (Significant Properties)’

이후에도 기록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술되어야 하는 메타데이터로 정의되며 디지털화와 , 

같은 보존 행위 이후 그 결과물이 원본을 대체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정보로 기능한다 하위요소를 필수보존. 

속성의 범주로 설정함으로써 기록물의 속성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세부요소에는 범주별 필수보존속성을 제시하, 

여 각 속성에 해당하는 실제 값을 표 의 예시를 참고하여 기관의 규정에 맞추어 기록할 수 있다 이러한 < 2> . 

재구성을 통해 필수보존속성의 개념을 메타데이터 구조로 구체화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범주별 세부 속성을 구체, 

적으로 설명한다.

항목 설명

요소명 외관 범주(Apperarance) 

정의 기록물의 시각적인 형태와 관련된 요소의 집합으로 원본 기록물의 시각적 특성을 전자기록물로 재현하기 위한 기준, 

세부요소

세부요소명 세부요소 설명

글자가 쓰인 모양 글꼴 등( )
수기 작성시 기록 생산자의 필체 타자기 혹은 출력물의 글꼴과 같은 기록물의 시각적인 , 

형태를 의미하며 기록 생산자의 필적과 매체 유형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 

흑백 컬러 여부/
기록물이 흑백 또는 컬러로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의미하며 원본 기록물의 색상 정보가 , 

매체 변환 과정에서 동일하게 재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

문서의 크기 표준규격  포함( )
원본 기록물의 물리적인 크기 및 용지 규격 등 을 의미하며 디지털화된 (A4, B5 ) , 

이미지가 원본 기록물의 비율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요소

표 외관 범주 정의< 3> (Appearance) 

상위요소 하위요소 세부요소 요솟값 예시

필수보존속성

외관

글자가 쓰인 모양 글꼴 등( ) 타자기 크로바 출력물 글꼴 맑은고딕 등( 810), ( : , 11pt) 

흑백 컬러 여부/ 흑백 부분 컬러 컬러 등, , 

문서의 크기 표준규격  포함( ) 비규격 등(205x310mm), A4(210x297mm) 

문서의 방향 세로 가로, 

종이기록물의 재질 박엽지 미색복사용지 트레이싱지 등, 80gsm , 

도장 날인 서명 여부· · 관인 직인 서명 등, , 

기록물 구성 요소 

내부 구조

서식 레이아웃( ) 본문 내 표의 위치 기록물 서식 등, 

페이지 면 표시( ) 페이지별 표시 연번

붙임파일 붙임 제출양식 등1( ) 

기록물 구성 요소 

간 구조

같은 기록물 철에 존재하는 

기록물 건의 연계 구조
본문 본문 순서 본문 붙임 등1- 2 , - 1 

별개의 기록물 철에 존재하는 

기록물 건의 연계 구조
타 기록물 철의 기록물을 참조할 때 등

내용
기록물의 의미와 정보 -

언어 및 표기 일관성 한자 병기 유지 날짜 표기법 약어 용어 통일 등, , ·

맥락

설명(Descriptive) 

메타데이터
제목 기록물 유형 식별자 주제어 검색어 등, , , , 

기술(Technical)

메타데이터
해상도 파일포맷 파일크기 스캔장비 등, , , 

관리(Administrative) 

메타데이터
생산부서 생산일자 보존기간 접근권한 등, , , 

표 기반 필수보존속성 재구성< 2> NAK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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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은 외관 범주에 대한 설명으로 외관 범주는 디지털화 결과물이 원본 기록물의 시각적인 형상을 얼마나 < 3> , 

충실히 재현했는지 판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데이터 사전은 외관 범주와 직접 연결되는 예시. PREMIS 

로 글꼴 문서 폭 색상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예시를 국내 행정문서 , , (Library of Congress, 2015). 

맥락에 맞게 확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앞서 진행한 입양기록물을 비롯한 사례 연구를 참고하였다 외관 범주에 . 

속하는 필수보존속성은 글자가 쓰인 모양 흑백 컬러 여부 문서의 크기 문서의 방향 종이기록물의 재질 도장 날, / , , , , ·

인 서명 여부 등이며 이들 값은 디지털화 이후 결과물이 원본 기록물과 동일 비율로 재현되었는지 시각적 차이점· , 

이 구분되어 보존되었는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종이기록물의 재질 질감과 같이 이미지로 . , 

재현이 어려운 속성은 시각자료만으로는 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요솟값을 서술형으로 기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외관 범주의 속성은 디지털화 기록물의 시각적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 규정될 수 있다.

구조 범주는 기록물의 내부 구성 논리와 기록물 간 연계 논리를 분리해 기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기록물 . 

구성 요소 내부 구조 범주에는 서식 레이아웃 페이지 면 표시 붙임파일을 세부요소로 두었다 디지털화 과정에( ), ( ) , . 

서 비전자기록물의 쪽 순서의 변화가 생기거나 붙임자료가 분리되는 등 구조가 왜곡될 수 있어 세 요소를 필수보존

속성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서식은 결재선 서명란 표 각주 등의 배치 규칙이 당시 기관의 문서 규정과 편집 관행을 . · · ·

반영하여 기록물 생산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 과정에서 동일하게 재현되어

야 한다 페이지 면 표시는 물리적 배열을 명시하여 누락 중복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붙임파일은 본문과의 관계를 . ( ) ·

기록하여 복합적인 기록물의 결합 상태를 보존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록물 구성 요소 내부 구조는 디지털화 이후. 

에도 기록물의 내적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 요건을 제시한다.

문서의 방향
기록물이 생산된 방향 세로 또는 가로 을 의미하며 디지털화 결과물의 방향이 ( ) , 

회전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요소

종이기록물의 재질
재생지 박엽지 등 기록물의 물리적 재질 특성을 의미하며 기록물의 생산 시기와 , , 

사용된 매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

도장 날인 서명 여부· · 기록물 상의 관인 직인 서명 등 기록물의 효력을 증명하는 요소, , 

항목 설명

요소명 기록물 구성 요소 내부 구조 범주(Intra-record structure) 

정의
기록물의 내부 구성 방식을 설명하는 요소의 집합으로 원본 기록물의 구성 규칙과 순서를 기술하여 그 구조와 배열을 , 

재현하기 위한 기준

세부요소

세부요소명 세부요소 설명

서식 레이아웃( )
기록물 내에서 본문 표 등의 배치 방식과 여백 단락구조 관인 서명의 위치 등을 , , , ·

나타내는 요소

페이지 면 표시( ) 기록물의 쪽 번호 순서 등 물리적 배열 순서를 나타내는 요소, 

붙임파일 본문과 붙임파일의 연계 구조를 의미하는 요소

표 기록물 구성 요소 내부 구조 범주 정의< 4> (Intra-record structure) 

항목 설명

요소명 기록물 구성 요소 간 구조 범주(Inter-record structure) 

정의 기록물 간의 논리적 연계를 설명하기 위한 요소의 집합으로 원본 기록물의 구조적 관계를 재현하기 위한 기준, 

표 기록물 구성 요소 간 구조 범주 정의< 5> (Inter-recor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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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구성 요소 간 구조는 기록물 간 연계 논리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기록물이 서로 어떤 순서와 포함관계, 

를 가지는지 정의하는 범주이다 같은 기록물 철 안에서는 본문과 붙임의 포함 관계 문서의 선후 관계를 기록하고. , , 

서로 다른 기록물 철에 존재하지만 연관이 있을 때 그 관계를 표시한다 관계 표기는 포함 선후 참조 등과 같은 , . , , 

관계의 유형과 대상을 함께 기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디지털화 이후에도 원본 기록물의 논리적 관계가 . 

일관되게 재현되도록 하며 구조적 변형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한다, .

내용 범주는 디지털화 기록물이 원본 기록물이 가진 의미와 정보를 온전히 전달하는지 초점을 둔다 외관 범주. 

에서 기록물의 시각적인 형상을 다룬다면 내용은 기록물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단위의 누락이나 변형을 , 

확인하기 위한 범주로 볼 수 있다 기록물의 의미와 정보 요소는 기록물에 담긴 핵심 정보가 누락 왜곡되지 않았는. ·

지 점검하는 기준이 되는 요소이다 언어 및 표기 일관성 요소는 원본 기록물에서 사용한 언어 단위 날짜 등의 . · ·

표기 규칙이 변환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요소이다 원본 기록물에서 사용된 표기법을 우선적. 

으로 보존하되 이용자 서비스를 고려하여 현재 통용되는 표기법을 병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사용 , . 

빈도가 낮은 단기 연호와 같은 표기법의 경우 원본 기록물의 표기법을 보존한 뒤 서기 표기를 병기하여 해석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내용 범주는 기록물에 담긴 정보의 완전성과 표기의 일관성을 근거로 디지털화 결과물의 . 

의미 동일성을 검증하는 기준이 된다.

항목 설명

요소명 내용 범주(Content) 

정의
기록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요소의 집합으로 원본 기록물의 정보적 완전성과 동일성을 , 

재현하기 위한 기준

세부요소

세부요소명 세부요소 설명

기록물의 의미와 정보
원본 기록물에 포함된 핵심 정보가 변형 없이 보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요소로, 

원본 기록물의 내용 정보가 생략 왜곡되지 않아야 함·

언어 및 표기 일관성
원본 기록물에 사용된 언어 단위 날짜 표기 등이 디지털화 과정에서 동일하게 , , 

유지되었는지 확인하는 요소로 원본 기록물의 표기 방법과 타 표기 방법 병기 가능, 

표 내용 범주 정의< 6> (Content) 

항목 설명

요소명 맥락 범주(Context) 

정의
기록의 생산 배경과 이용 맥락을 설명하고 생산 주체기술 환경관리 이력 등을 메타데이터로 기술하여 원본 기록물의 , · ·

의미 구성과 활용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기준

세부요소

세부요소명 세부요소 설명

설명(Descriptive)

메타데이터

원본 기록물의 식별 및 기술 요소를 기록하는 메타데이터로(Descriptive) , 

제목 식별자 기록물 유형 등 기록물의 기본 정보를 포함하며 기록물의 의미를 · ·

이해하기 위한 기초 맥락을 제공하는 요소

표 맥락 범주 정의< 7> (Context) 

세부요소

세부요소명 세부요소 설명

같은 기록물 철에 존재하는 

기록물 건의 연계 구조

디지털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동일 기록물철 내의 기록물 간의 관계 

요소

별개의 기록물 철에 존재하는 

기록물 건의 연계 구조

서로 다른 기록물철에 존재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록물 간의 관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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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범주는 비전자기록물의 생산 배경 기술 환경과 관리 이력을 메타데이터로 기술하여 디지털화 , (Technical) 

이후에도 기록물의 형성 과정과 활용 조건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주이다 세부 요소로는 설명 기술 관리 . · ·

메타데이터가 있으며 설명 메타데이터는 제목 기록물 유형 주제어 검색어 등 기술 요소와 같은 , , , (Descriptive) 

정보를 포함한다 기술 메타데이터는 파일포맷 사용 장비 소프트웨어 버전 해상도 등과 같은 디지털화 및 보존 . , , , 

과정의 기술 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이다 관리 메타데이터는 기록물의 행정적 관리정보이며 담당자(Technical) . , 

분류번호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이는 디지털화 이후에도 기록물의 책임 주체와 관리 상태를 명확히 하는 기준이 ,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필수보존속성의 메타데이터 내재화를 위하여 디지털화 준비 단계에서 필수보존속성을 도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기록물별로 필수보존속성 정의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 

필수보존속성 정의서에는 범주별 필수보존속성과 그 값이 포함되고 기관 규정에 맞는 입력 형식과 표기 규칙이 , 

함께 제시된다 이 정의서는 디지털화 계획서와 작업 지시서에 포함되어 메타데이터 작성 및 품질 검증의 기준으로 . 

활용될 수 있으며 디지털화 완료 이후 기록관리시스템의 메타데이터 요소 구성과 연계된다 아울러 전자기록물로 . 

변환된 이후 장기보존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성격이 유사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기존 정의서를 참고. 

하여 작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표 필수보존속성 재구성을 참고한 정의서 < 2> 

서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 면담5.2 

면담 설계5.2.1 

전문가 면담은 디지털화 과정에서 필수보존속성을 적용하는 방안의 실효성과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 결과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면담을 통해 현행 제도와 . 

기준이 실제 업무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디지털화 기준 개선안과 필수보존속성, 

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 모델이 실무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점검하여 보완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면담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인으로 5

구성하였다 표 참고 면담 대상자는 기관의 유형 및 기관에서 다루는 기록물의 유형을 달리하여 실제 기록(< 8> ). 

기술(Technical)

메타데이터

디지털화 및 보존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술적 환경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Technical) 

메타데이터로 디지털화 품질 확보의 근거로 활용되는 요소, 

관리(Administrative)

메타데이터

원본 기록물의 관리 이력과 행정적 처리 정보를 기록하는 메타데이터로, 

관리기관명 담당자 분류번호 처리상태 등을 포함하며 기록물의 행정적 책임성을 · · ·

보장하는 요소

연번 구분 자격 근무경력 면담 방법 일자

1 전문가 A 기록관리전문요원 년9 서면 전자우편( ) 2025.10.12

2 전문가 B 기록관리전문요원 개월 년9 (5 ) 서면 전자우편( ) 2025.10.14

3 전문가 C 기록관리전문요원 년5 서면 전자우편( ) 2025.10.14

4 전문가 D 기록관리전문요원 년4 서면 전자우편( ) 2025.10.14

5 전문가 E 기록관리전문요원 년3 서면 전자우편( ) 2025.10.14

표 면담 대상자 정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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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환경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기록관리 업무 경력이 년 이상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 3

며 이직 등으로 인해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의 근무 경력이 짧은 경우 기록관리 분야에서의 총 재직 경력을 별도로 , 

기재하였다 면담은 서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전자우편 발송 전 연구 목적과 면담 취지를 사전에 안내하였다 이후 . , . 

면담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면담지를 전자우편으로 회신받아 결과를 분석하였다.

전문가 면담은 총 개의 질문이 포함된 면담지로 진행하였으며 면담 문항은 본 연구 선행 장의 분석 결과를 12

토대로 네 범주로 구성하였다 표 참고 면담 문항은 전문가가 실무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 9> ). 

있도록 개방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모든 전문가에게 동일한 질문지를 제공하여 응답 간 비교 가능성과 연구의 일관, 

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가가 취급하는 기록물의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 

차이를 탐색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면담 문항은 국내 디지털화의 제도적 기반과 국내외 표준화 수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이론의 적용 , 

가능성 그리고 현장 확장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네 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 가장 먼저 기록물 디지털화, . , ‘ ’ 

범주는 현행 제도와 규정의 적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디지털화가 행정적 절차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기관 내 표준 준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외 기록물 디지털화 규정 현황 범주는 . ‘ ’ 

각국의 제도적 운영 사례를 통해 국내 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록물의 원본 지위 . 

인정과 관련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중심으로 해외 표준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 . 

셋째 기록물 디지털화 과정에서 필수보존속성 도입 범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이론적 기반을 탐색하, ‘ ’ 

기 위한 항목으로 필수보존속성 개념을 디지털화 과정에서 표준화 지표로 확장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설정하, 

였다 이 범주는 기술적 품질관리를 넘어 기록물의 본질적인 속성을 기준으로 디지털화 과정의 제도화 . (Technical)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현장 적용 및 개선 방향 범주는 앞선 세 범주에서 논의된 . , ‘ ’ 

제도 표준 이론적 요소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연구 결과의 실무적 확장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 , ,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디지털화의 제도적 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필수보존속성 개념을 제도화하기 위한 근거. 

를 도출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면담 분석5.2.2 

전문가 면담의 분석은 서술적 내용 분석에 기초하여 진행하였다 회신받은 면담지를 문항별로 정리한 후 연구 . , 

구분 면담 질문 구성

기록물 디지털화1. 

 디지털화 수행 여부

 참고 여부NAK 26 

 행정규칙 내부 지침 준용 여부, 

 현행 법령 표준과 실제 업무 간 괴리·

국내외 기록물 디지털화 규정 현황2. 
 해외 기록관리기관 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 요소

 국내 적용이 어려운 해외 기록관리기관 제도의 한계 요인

기록물 디지털화 과정에서 필수보존속성 도입3. 

 필수보존속성 도입의 타당성 평가

 디지털화 과정에서 보존해야 할 요소

 국내 메타데이터 체계 내 필수보존속성 반영 가능성 및 적용 방식

 필수보존속성 적용 시 현장 부담 요인

현장 적용 및 개선 방향4. 
 연구의 현장 적용 가능성

 연구 개선 및 보완 방향

표 면담 구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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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관련된 의미 단위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검토하였다 면담의 목적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필수보존속성 . 

기반 디지털화 관리 기준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응답 내용은 이를 중심으로 심층 해석되었다, . 

면담 분석은 과 가 제시한 주제별 내용 분석 방법을 기반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부합Braun Clarke(2006) , 

하는 주제를 응답 내용에서 식별하고 이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응답의 맥락과 표현을 여러 차례 대조 검. ·

토하며 주제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연구의 핵심 논의인 디지털화의 제도적 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 

해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응답의 원문을 유지하며 연구자의 해석이 과도하게 개입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러. 

한 절차를 통해 면담 결과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디지털화 수행 여부에 관한 문항에서 면담 대상자 중 인은 현재 기관 내에서 디지털화를 수행 중이라고 응답하2

였다 하지만 수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전문가의 기관 또한 기록 서비스를 위해 이미 디지털화를 진행한 기관이거. 

나 전자서고 도입을 위한 디지털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대답하여 다수의 기관이 디지털화를 진행하였거나 예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로 디지털화를 위해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의 일부 항목을 참고하. NAK 26:2023 「 」

거나 기관 기록물에 적용되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기관 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관리시스템 서식을 활용하

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답변은 향후 디지털화 관련 제도를 개선할 때 기록물의 유형별 특징과 관리 환경의 .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을 시사한다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은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 

부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율성이 오히려 디지털화 기록물의 진본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전문(

가 E).

큰 관점에서 본다면 자연스러운 절차이며 다양한 성격의 기관들의 유사성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표준이라고 생각함“ . 

다만 최소한의 표준이기 때문에 모든 현장을 포함할 수 있고 각 기관에게 자율성을 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당 , 

법령 및 표준만으로 디지털화 시 기록의 무결성 신뢰성 등 진본성의 확보가 잘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떨어짐 현장에서는 , . 

다양한 종류와 성격의 기록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 특성을 반영한 표준은 존재하면 좋다고는 생각함 전문가 .” E

해외 기록관리기관의 디지털화 제도 중 국내에 도입 가능한 요소를 질의한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는 디지털화 , 

결과물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과 영국에서 운영되는 검증 절차와 체크리. 

스트 형식의 최소 요구사항 충족 여부 등이 국내 디지털화 제도 개선 시 참고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전문가들은 . 

최소 메타데이터 및 기술 사양의 표준화 전문가 검증 과정의 명시와 보관 요건 부여 전문가 등의 요소들‘ ’( B), ‘ ’( C) 

이 디지털화 기록물의 무결성과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 , 

법적 근거의 부재와 기관별 여건 차이로 인해 해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며 국내 현실에 , 

맞는 단계적 선택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전문가 · ( C).

디지털화 과정에서 필수보존속성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특히 필수, 

보존속성이 진본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필요성을 가진다는 의견에는 다수의 전문가가 공감하였

다 다만 필수보존속성의 구체적 범위와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각 기관에서 취급하는 . , 

기록물의 성격에 따라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필수보존속성의 범주가 다르게 나타났다 전문가 는 . A, C, D

기록물 디지털화의 목적은 보존 및 활용에 있기 때문에 내용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는다면 보존의 의미가 적어진‘ ’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는 구조 범주의 보존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전문가 . D , 

와 는 기록물 간의 관계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입양기록물의 경우 입양인을 중심A E . 

으로 여러 기록물이 상호 연관되어 의미를 형성하기 때문에 각 기록물 간의 관계가 단절되면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별 기록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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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기록물에서는 구조 범주의 보존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본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보존속성을 도입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는 생각함 그러나 기존의 전자기록물“ . born-digital 

을 대상으로 하던 개념을 비전자기록물의 디지털화 과정으로 대상 확대하는 단계에서 좀 더 다양한 측면을 생각해 

봐야 함 전문가 ” E

가장 첫 번째는 내용임 내용은 구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임 내용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는다면 기록물 보존의 “ ‘ ’ . ‘ ’ 100% . ‘ ’

의미가 없어짐 또한 구조 또한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함 구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는다면 내용과 동일하게 기록물을 ‘ ’ . ‘ ’ ‘ ’

이해하기 힘들게 됨 전문가 ” C

국내 메타데이터 표준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상이한 의견을 보였다 일부 전문가는 보존 메타데이터 . 

요소의 하위에 필수보존속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전문가 국내 메타데이터 표준( B), 

에 연동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지침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 본 연구의 ( A). 

현장 적용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제시되었다 특히 필수보존속성 개념을 도입하여 디지털화 절차. 

의 기준을 구체화한 부분은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되었다 전문가 디만 실제 필수보존속성을 ( B). ,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 개념의 구체화가 필요하고 기관의 기록물 성격 파악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

다 전문가 ( E).

현재 해당 표준에도 각 메타데이터 항목의 필수여부가 반영이 되어 있는바 이는 디지털기록물 또는 디지털화기록물의 “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메타데이터 항목을 규정함입니다 현재 연구의 중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디지털화기록물에 . 

보다 초점에 맞추어져 있기에 안에 반영하기보다는 과 특별관계를 이루는 표준 또는 지침으로써 성안되는 NAK 8 NAK 8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전문가 .” A

해당 연구는 기록관리 현장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디지털화 기록물의 진본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 ‘ ’

점에서 현장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필수보존속성 개념을 도입하여 디지털화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 . 

한 점은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전문가 , .” B

필수보존속성 현장 적용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는 전문가 모두 시간과 비용의 증가를 주된 이유로 선정하

였다 필수보존속성의 식별과 기술 을 위해 추가적인 분석과 검증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업무 부담의 . (Description) , 

가중을 불러올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 또한 디지털화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사업 단가 상승이라는 어려( B). 

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비추기도 하였으며 전문가 필수보존속성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 ( D), 

또한 시간적 인적 요인의 부담으로 즉각적인 적용은 힘들다고 보았다 전문가 · ( E).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 과정에서 보존해야 할 속성을 식별하고 이를 “ ‘ ’ . , 

메타데이터로 기술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분석과 검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현장에서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 

표준화된 절차나 현장 적용 사례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관별로 해석과 적용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 

생각됩니다 전문가 .” B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구체화해야 하고 기관의 기록물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와 이를 시스템으로 “ , 

구현할 수 있어야 함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적 인적 요인이 부담되어 바로 적용하기엔 어려울 듯함 전문가 . ,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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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본 연구가 제시한 필수보존속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 기록물의 진본성 확보 방안이 , 

대체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필수보존속성 개념을 제도적 기준으로 확장하. 

는 방안에 긍정적이었으며 디지털화 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명문화하고 최소 요구사항 및 메타데이터를 명시하는 , 

방식으로 디지털화 기록물의 진본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접근 방향이 . 

현장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구조 범주와 내용 범주의 세부 요소를 . 

보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검증 절차의 구체화 또한 전문가 검토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

그러나 동시에 실무 적용을 위한 보완점도 명확히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필수보존속성 도출과 기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재정적 부담을 지적하였다 전문가 특히 예산이 제한된 기관의 (Description) · ( A, D, E). 

경우 새로운 절차의 추가가 디지털화 사업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안된 모델의 즉각적 ,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가 또한 필수보존속성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 D, E). 

있어 실제 현장에서 기록물의 특징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속성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되었, 

다 전문가 ( A).

이와 같은 의견은 본 연구의 방향을 유지하되 필수보존속성 단계적 도입의 필요성과 적용 방식 세분화의 필요, 

성을 시사한다 특히 전문가 의 지적처럼 기관별 기록물의 성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사용하는 기록관리시스. E , 

템 환경에 맞게 필수보존속성을 구현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또한 국가기록원 차원에서 . 

표준화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필수보존속성 적용 기준과 기술 요소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 (Description) 

의견도 제기되었다 전문가 ( B, C).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개선 방안5.3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은 해상도 색상모드 파일 포맷 등 기술적 사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Technical) , 

디지털화 결과물이 공적 기록물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는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정의한 필수보존속성의 메타데이터 구조를 바탕으로 기존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을 확장하여 , 

원본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자 하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디지털화 계획 수립 및 디지털화 결과물 검증을 의무화하

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역시 디지털화된 문서의 동일성 . 『 』 

확보를 목표로 하지만 상법에 속하는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기록관리 차원의 진본성 검증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기, 

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호주 빅토리아주를 비롯한 해외의 주요 기록관리기관이 채택하고 있는 계획‘ (Planning) 

실행 검증 의 디지털화 단계 구조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 구조는 - (Digitization) - (Validation)’ . 

단순한 디지털화 처리 절차가 아닌 디지털화 기록물이 기록의 대 속성을 보존한 상태로 비전자기록물에서 전자기4

록물로 매체가 변환되도록 관리하는 기준 체계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계획과 검증 단계는 비전자기록물의 필수보. 

존속성을 중심으로 기록물의 요소 중 무엇이 보존 대상인지 명시하고 디지털화 기록물과 원본 기록물의 동일성을 , 

검증할 수 있는 장치이다.

디지털화 단계 구조의 제도적 도입은 법률과 시행령의 정비를 전제로 하지만 그 실행 기반은 구체적인 기록관, 

리 공공표준의 마련에 있다 디지털화 기록물이 원본과 같은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의 근거와 더불어 .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세부 절차와 기준이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제시되고 있는 공공기록물법 및 . 

동법 시행령의 개정안에서 이미 비전자기록물의 디지털화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된 만큼 향후 과제는 이러한 법률, 

적 틀을 실제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공공표준을 구체화하는 데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디지털화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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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직접 참고하는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제시한 디지털화의 방향성을 NAK 26:2023 「 」

구체적인 절차로 연결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의 개선은 기록물 디지털화의 제도적 .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에 계획 실행 검증의 . ‘ - - ’

절차 구조를 명시하고 각 단계에 필수보존속성 개념을 반영하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계획5.3.1 (Planning)

디지털화 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한 호주 빅토리아주 의 사례와 같이 기록관리기관 차원에서 디지털화 절차PROV

의 표준화와 품질 확보의 지원이 필요하다 가 제공하는 디지털화 계획서 양식은 디지털화 대상 품질관리 . PROV , 

절차 위험분석 원본 기록물의 폐기 승인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진본성 훼손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 , ,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계획 단계에서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의 디지털화 가이드 또한 품질관(PROV, 2023). NARA

리계획을 필수 문서로 규정하고 계획 단계에서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고유한 속성인 필수보존속성을 식별하도, 

록 요구한다 는 와 같이 별도의 계획서 양식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품질관리계획에 (NARA, 2023). NARA PROV , 

포함되어야 할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화 품질 관리를 사후 검증뿐만 아니라 사전 . 

정의 단계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 기록관리기관의 사례와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을 . NAK 26:2023 「 」

참고하여 필수보존속성을 기반으로 한 기록물 디지털화 계획서 구성요소를 표 에 제안하였다< 10> .

이와 같이 디지털화 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정의해야 할 구성요소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디지털화 관리 체계를 , 

기술적 수준에만 한정하지 않고 제도적 구조로 확장할 수 있다 특히 필수보존속성은 기록물의 고유한 (Technical) .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으로 디지털화 대상의 선정부터 품질관리 검증 원본 기록물의 관리 등 전 단계의 , , , 

판단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표 에서 제시한 항목은 단순 작업 지침이 아닌 디지털화 기록물이 . < 10>

원본 기록물과 동등한 행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향후 국내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에 이러한 계획 단계의 구성요소를 반영한다면 기관별 디지털화 수준의 편차를 , 

줄이고 디지털화 기록물이 원본 기록물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필수보존. 

속성 중심의 계획 실행 검증 절차의 정립은 기술 사양 중심의 현행 표준을 디지털화 관리 체계로 ‘ - - ’ (Technical) 

확장하고 디지털화 기록물의 진본성을 제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항목 주요 내용

디지털화 대상 정의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유형과 범위를 정의

필수보존속성 정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원본 기록물의 고유한 속성을 범주별로 식별하여 정의

사전 품질 관리 필수보존속성 중 기술 메타데이터 항목을 수치화하여 검증 기준 수립(Technical) 

메타데이터 수집 계획 디지털화 과정에서 수집해야 할 메타데이터 요소를 정의하고 필수보존속성과 연계하여 보존, 

위험 분석 및 완화 계획 필수보존속성 보존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완화 방안을 계획서에 포함

디지털화 결과물 검증 계획
필수보존속성 유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증 체계를 설계하고 검증 책임자 및 샘플 기록물 선정 , 

기준 등을 명시

원본 기록물 관리
디지털화 이후 원본 기록물의 보관 폐기 절차를 명시하고 검증 결과를 원본 기록물 폐기 근거로 · , 

활용

디지털화 과정 기록 및 문서화 관리
디지털화 계획서 검증 보고서 등 디지털화 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디지털화 , 

기록물과 연계하여 기록관리시스템에 보존

표 기록물 디지털화 계획서 구성요소 안<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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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5.3.2 (Digitization)

실행 단계는 앞서 제시한 계획 단계의 디지털화 계획서와 필수보존속성 정의서를 기반으로 실제 디지털화 작업

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해상도 파일 포맷 압축 . , , 

방식 등을 결정하고 시범 스캔을 통해 품질을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디지털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 

손상 데이터 손실 등의 위험 요소는 즉시 기록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스캔 과정이 아닌 원본 기록물의 , . 

필수보존속성이 전자기록환경에서 재현되도록 관리하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

현행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에서도 이러한 디지털화 작업 과정의 기록화와 보존을 명시하여 디지털화 작업 절차

를 설명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에 명시된 권고 항목은 주로 . 

장비 사양이나 압축 방식 해시값 등 기술적 정보의 기록에 초점을 두고 있어 디지털화 과정 전체를 , (Technical) , 

행정적 관리 행위로서 기록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해외 기록관리기관은 디지털화 실행 단계에서의 기록화를 품질 . 

관리 및 진본성 입증의 핵심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는 디지털화 과정 전반에 대한 문서화를 의무화하. NARA

고 있으며 호주 또한 디지털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판단과 보정 행위에 대한 문서화를 명시하(GPO, 2023), PROV 

고 있다(PROV, 2025a).

이러한 해외 기록관리기관의 공통된 관점은 디지털화 실행 과정을 단순한 스캔이 아닌 품질관리와 진본성 확보, 

를 위한 절차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디지털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정과 보정 행위를 모두 기록으. , 

로 남김으로써 디지털화 결과물의 변환 맥락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후 검증 단계에서의 진본성 입증 근거를 ,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화 실행의 과정을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디지털화 작업 기록으로 . , ‘ ’

문서화하여 이 기록을 필수보존속성 정의서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록은 단순한 작업 내역. 

이 아닌 계획 단계에서 정의된 구성요소들이 실제 디지털화 실행 단계에서 구현되었는지 입증하는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

검증5.3.3 (Validation)

국내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은 표준에서 제시한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라면 다양한 디지털(Technical) 

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기관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한 유연한 . 

접근으로 사용된 방법이 제 자에 의해 검증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적합한 디지털화 방법으로 , 3

인정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또한 디지털화 작업 절차에 대한 행위를 설명하거나 ( , 2023, NAK 26:2023, v2.1).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검증 항목의 대부분은 디지털화 장치 소프트웨, 

어 압축 방법 해시함수의 종류 등 기술적 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의 검증 과정은 디지털화 , , (Technical) . 

기록물의 본질적인 속성을 판단하는 과정보다는 스캔 품질과 파일 적합성을 확인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해외의 기록관리기관은 검증을 품질 관리와 구분된 독립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결과물의 정확성과 진본성, 

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는 검증을 디지털화된 기록이 원본 기록물의 정보와 특성을 . NARA “

완전하고 정확하게 재현했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절차 로 정의하였으며 기관이 이 절차를 거쳐야만 원본 기록”

물 폐기 또는 디지털 사본의 법적 인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는 검증 단계를 이미지 (GPO, 2023). TNA

검증과 메타데이터 검증으로 구분하여 디지털화 결과물이 시각적으로 정확히 재현되었는지 생산정보를 비롯한 , 

메타데이터가 일관되게 보존되었는지 동시에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기록관리기관의 (TNA, 2023). 

디지털화 검증 단계는 단순한 기술적 점검이 아닌 원본 기록물의 기능과 의미가 유지되었는지 행정적(Technical) 

으로 승인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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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외 기록관리기관의 디지털화 검증 단계는 공통적으로 디지털화 과정에서 무엇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 ‘ ’

를 사전에 정의하고 그 정의를 기준으로 결과물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는 디지털화 . NARA

계획 단계에서 원본 기록물에서 보존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를 식별하고 검증 단계에서 해당 요소의 재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검증의 출발점이 기술적 사양이 아닌 기록물의 본질적인 . (Technical) 

속성에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의 견해 또한 이와 유사하였다 전문가 면담 결과 해외 기록관리기관의 검증 . . , 

절차를 국내 제도에 도입할 경우 디지털화 기록물의 무결성을 보증하는 체계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

다 전문가 ( E).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화 계획서와 검증 체계를 연계하는 통합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계획과 검증은 단계상 .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계획서에 정의된 필수보존속성이 검증 단계의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는 순환 구조로 , 

설계된다 즉 검증은 계획 단계에서 설정한 목표가 실행 과정에서 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볼 수 있으며. , , 

이를 통해 디지털화의 전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디지털화 계획서에 정의된 필수보존속성값은 검증 단계에서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활용되어 디지털화 결과물이 

해당 속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검증은 계획서에 명시된 속성의 보존 여부를 중심으로 . 

디지털화 과정의 결과가 계획된 목표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검증 결과는 디지털화 계획서와 . 

연동된 검증 결과 보고서와 같은 형태로 문서화 될 수 있으며 계획 단계에서 정의된 필수보존속성값 대비 실제 ‘ ’ , 

보존 정도를 기록한다 이 보고서는 계획서와 함께 관리되어 디지털화 절차 전반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 

활용될 수 있으며 계획 실행 검증 단계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한다 필수보존속성을 기반으로 한 검증체‘ - - ’ . 

계는 무엇을 어떻게 디지털화 하였는가 에 머무르지 않고 무엇이 유지되었는가 를 입증하는 절차로 기능할 수 ‘ , ’ ‘ ’

있다 이러한 검증 체계의 정착으로 디지털화 기록물이 원본 기록물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신뢰 기반 .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결론6. 

본 연구는 필수보존속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록물 디지털화 과정의 제도적 관리 체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현행 표준인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이 해상도 해시함수 등 기술적 품질 보장에 NAK 26:2023 , (Technical) 「 」

집중되어 있어 기록물의 본질적 속성의 보존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는 미비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 

디지털화 절차를 계획 실행 검증으로 구체화하고 이 절차에 필수보존속성을 연계하여 비전자기록물의 디지털‘ - - ’ , 

화가 단순 스캔 작업을 넘어 제도적 관리 행위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디지털화 계획서 단계에서 . 

필수보존속성을 식별하여 구체적인 값을 정의하고 검증 단계에서 이를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는 절차적 구조를 

설계하고 전문가 검증을 진행하여 디지털화 기록물의 진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필수보존속성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화 절차의 제도적 구조를 제시함으로. , 

써 디지털화 기록물이 단순 디지털 사본이 아닌 공식 기록물로써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

다 둘째 디지털화 계획서에서 정의한 필수보존속성값을 검증 단계의 점검 항목으로 재사용하는 연계 구조를 . , 

제시하여 디지털화 결과물의 검증과 추적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디지털화 과정에서 생산되는 디지. , 

털화 계획서 검증 보고서 등을 기록물로 관리하여 디지털화 절차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진본성 검증의 ,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관리 방향을 제안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행정 문서 형태의 종이기록물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필수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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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의 적용 범위를 인화사진과 같은 이미지형 기록물 오디오 기록물 비디오 기록물 도면형 기록물 등 다양한 , , , 

유형의 비전자기록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디지털화 검증 평가는 개념적 제시에 머물렀. 

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구체적 평가 지표를 정립하여 기관의 기록물 성격에 맞는 검증 체계 구축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의 제안점은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별 기록물 특징을 반영한 적용 모델 . 

제시 필수보존속성별 우선순위 설정 단계적 표준화 전략 마련 등과 같은 구체적인 보완을 통해 디지털화 기록물, , 

의 진본성 확보와 원본 지위 획득의 근거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필수보존속성을 중심으로 기록물 디지털화의 절차를 구조화함으로써 디지털화 기록물이 원본과 동등

한 지위를 부여받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향후 필수보존속성을 제도적 관리 기준으로 정립하고 디지털. 

화 계획과 검증 절차를 표준화하는 정책적 논의로 이어진다면 본 연구는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의 진본성 보장을 ,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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